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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공공주택 설계품질 높인다.
- 설계용역 사후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하위업체 패널티, ‘25.4.7.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

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 (우수업체) 우수등급 1.2점, 양호등급 +0.6점, (하위업체) 불량등급 –1.2점, 미흡업체 –0.6점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미흡업체 18개사, 불량업체 17개사, 우수업체는 없음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

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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